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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의 대인불안과 대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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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여 생의 인불안과 인 계정도를 악하고 여 생의 인불안이 인 계에 미치는 향을 

악하여 여 생의 인 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재방안의 기 자료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상은 B 역시

와 K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학에서 재학 인 여학생 231명이었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9월 3일부터 동년 9월 17일
까지 다. 자료수집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에 자가 보고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수집하 고, 자료의 분석은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Scheffe's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 다. 본 연구의 결과 상자의 인 계정도는 상정도이며, 인불안정도는 간이상의 수 이었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인 계는 학과만족도, 지각한 경제상태, 친구 수, 이성교제, 최근 경험한 정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으

며, 인 계와 인불안은 음의 상 계를 보 다. 상자의 인 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불안과 친구 수로 확인

되었으며, 총 30.1%를 설명하 다(Adj. R2=.301, p<.001). 따라서 여 생들의 인 계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재 로그

램 개발 시 본 연구에서 규명된 자료를 기 로 하여 여 생의 인 계능력을 향상시키는 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

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influencing interpersonal anxiety in femal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female college students to establish baseline data for appropriate interventions. The study participants were 231 female
college students in B and K cit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questionnaires gathered between September 3rd, 2014
and September 17th of the same year, and analyzed by a t-test, ANOVA, Scheffe's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 21.0 Program.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participants'
social interaction anxie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satisfaction level for the major, perceived economic level, number of friends, boyfriend, 
and recently experienced emotion. The factors affecting the interpersonal relations was social interaction anxiety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this was explained by 30.1%. Therefore, the collected data are expected to be useful for
establishing baseline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n intervention program that can help female college students lower
their social interpersonal anxiety and improve their ability fo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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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성인 기에 해당하는 학생 시기는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한 비시기로 인 계에서 친 성을 획득하며, 
사회로의 진출을 비하고 있다[1].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8권 제1호, 2017

476

최근 여성의 높은 취업률과 사회활동증가는 사회진출

을 앞두고 있는 여 생으로 하여  새로운 인간 계를 

확장하고 미래직업을 설계하며 그에 따른 다양한 역량을 

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2].
특히 올바른 인 계를 통한 사회성 형성은 졸업 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에 한 비로 볼 수 

있다. 
인 계란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상호간에 

일어나는 역동 이고 상호복합 인 과정이며, 만족감, 
민감성, 개방성, 친근감, 의사소통, 민감성, 개방성, 친근
감, 의사소통, 이해성, 신뢰감등의 하 요인을 가지며, 
서로를 알기 해 상 방에게 자신을 먼  개방하고, 서
로 효과 인 의사소통을 통해 유지, 진하게 된다[1]. 

학생 시기에 원만한 인 계는 학생활에 한 

만족도로 이어지나 학의 상담센터에서 심리  응문

제 때문에 심리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가 인 계이다[3].
특히 최근에 발달된 컴퓨터, 인터넷을 통한 여가활동

이 개인화를 더욱 부축이고 있어 학생활에서 면 면의 

인 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4] 디지털 문화발
달로 생긴 가상공간에서 자기 심  사고에 집 하게 함

으로써 인격  유 를 갖는 공동체가 상실되고 있다[5]. 
특히 여 생의 경우 이상 인 신체이미지를 요시하는 

경항으로 외모에 치 하게 되고 인 계에 향을 미치

며[6] 여 생의 사회 심리  스트 스가 남학생보다 높

아 불안수 을 높임으로써 일상생활에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있다[7]. 한 최근에 심각해지는 소셜 네트워크 

환경에 여성이 남성보다 의존도가 높아 인 계 만족도

와 인 계능력이 하되고 있다[8-9]. 
학생에게 만족스러운 인 계는 바람직한 성장발

달을 도모하나 불만족스러울 때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여 

우울증, 자폐증, 약물 의존 같은 정신  문제 발생에 

향을 미친다[3]. 한 원만하지 못한 인 계는 자기 효

능감과 진로정체감을 낮춤으로써 졸업 후 취업을 한 

진로 비에 부정 인 향을 주고 있다[4.11]. 
학생의 높은 인 계능력은 무엇보다 인 계에

서 요구되는 공감능력과 연결이 되고 자존감과 자아탄력

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12-13]지속 인 심

을 가지고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 
인불안이란 정신질환진단  통계편란(DSM-Ⅳ)에

서 “낯선 사람들에게 노출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사회  는 수행  상황에서 

하고 지속 인 두려움을 보이며 그런 상황에서 창피하고 

당황스럽게 행동할까  두려워하는 것” 이라고 정의 하
다. 
인불안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은 욕

구를 가진 자신이 좋은 인상을  수 있을지 의심될 때 

경험하게 되며, 인불안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한 과
소평가와 부정 인 자기진술을 하고 자신에 한 다른 

사람의 반응을 더 부정 으로 간주하게 됨으로써 자신에 

한 자기상이 정 이지 못한 문제를 야기한다[2.14].  
학생의 인불안은 스트 스에 한 소극  처와 

련이 있고, 낮은 자기효능감과 련성을 가지며[16], 
여 생에게서 인불안이 낮은 집단이 자기효능감과 사

회  효능감이 높고, 자기신체상에 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으며[2] 인불안 성향이 강할수록 불안정애착 두
려움유형, 계 독 인 성향이 강하고[15] 여 생의 

인불안이 높을수록 거식이나 폭식 등의 이상식사행동

과 련이 있었다[18] . 
학생시기에 형성된 인 계는 이후 일생에 지 한 

향을 미칠 수 있는 을 고려한다면  개인화되어

가는[4]  시 에서 타인과의 계에서 인불안을 낮

추고, 친 감을 형성하여 능동 이고 극 인 인 계

의 바탕을 구축하기 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여 생들을 상으로 

인불안이 자기효능감, 신체상과의 계 [2] 인 계

유형, 낭만  애착유형, 계 독과의 계[15] 애착, 스
트 스 처방식, 식사행동에 한 연구[18]와 여 생의 

인 계, 외모스트 스, 자아탄력성, 우울이 섭식태도
에 미치는 향[17]에 한 연구는 수행되었으나 여 생

의 인불안이 인 계에 미치는 향을 악한 연구 

거의 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의 계를 규명하고 
사회로의 진출을 앞두고 있는 여 생의 인 계를 향상

시키기 한 방안 모색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여 생을 상으로 인 계에 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악하여 여 생들의 인 계 향상

을 한 구체  재방안 마련에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여 생들의 인 계와 인불안 정도를 

악하고 인 계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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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 생들의 인 계와 인불안 정도를 악

한다.
둘째, 여 생들의 일반  특성에 따른 인 계의 차

이를 악한다.
셋째, 여 생들의 인 계와 인불안의 상 계를 

악한다.
넷째, 여 생들의 인불안이 인 계에 미치는 

향을 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 생 인 계와 인불안의 수 을 확

인하고 인 계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기 한 서술

 조사 연구(Descriptive Study)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 상자는 B시와 K지역 학에 재학 인 여
생 240명을 편의 추출하 으며 자료 수집 기간은 

2014년 9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진행하 다.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G-power program 3.1.7 로

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 유의수  .05, 검정력을 
.80, 효과크기.25 계산하 을 때 최소 200명으로 요구되
었다. 이를 근거로 탈락률을 고려하여 24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 으며 부 한 응답 9부를 제외한 231부를 최
종 분석에 사용하 다. 
자료 수집을 해 상자에게 직  연구의 목 과 취

지를 설명한 후 차에 해 구두로 설명하 고 서면동

의를 받았다.

2.3 윤리적 고려

연구 상자의 윤리  고려를 해 연구 상자들에게 

연구목 과 취지를 설명하 으며, 연구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은 연구목 만을 해 사용할 것과 연구 참여자의 

익명이 보장됨을 설명하 다.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자가 
보고식 설문 맨 앞에 첨부하 으며 연구 참여 동의서에

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라도 철회가 가능하다

는 내용을 제시하 다. 설문지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 후 개별화된 번호만 부여하여 보 일에 

장하 다. 

2.4 연구도구

1) 대인관계

인 계 측정도구는 Schlein과 Guerney[18]가 개발
한 ‘인간 계 변화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문선모[19]가 번안한 인 계 능

력 척도를 사용하 다. 본 측정도구는 Likert 5  척도이

며, 만족도, 의사소통, 신뢰성, 친근성, 개방성, 이해성, 
민감성 등의 7가지 하 역의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수가 높을수록 인 계가 좋다는 것을 의

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 α = .86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α = .90이었다. 

2) 대인불안

인불안 측정도구는 Leary[20]의 인 계 불안 척

도(Interaction Anxiousness Scale : IAS)를 김남재[21]
가 번안한 한국  IAS를 사용하 다. 이는 Likert 5  척

도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문항(3.6.10.15)은 
역 채  하 고, 측정범 는 15～75 이며 수가 높을

수록 인불안수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
구의 신뢰도 Cronbach α = .88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
도 Cronbach α = .79이었다. 

2.5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0.0 program
을 이용하여, 상자의 일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
균, 표 편차로 분석하 다. 상자의 인 계와 인

불안은 최소, 최 값, 평균, 평균 평   표 편차로 분

석하 으며,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인 계에 

한 차이는 t-test와 ANOVA룰 실시하 고 사후검증은 

Scheffe's test로 확인하 다. 상자의 인 계와 인

불안간의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로 분석하 으며, 상자의 인 계에 미치는 향요인

은 단계  다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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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N % M±SD

Grade

Freshmen 73 31.6

Sophomore 88 38.1

Junior 53 22.9

Senior 17 7.4

Age(year)

20 77 33.3

21 76 32.9 21.398±1.619

22 36 15.6 20-30

23 19 8.2

>24 23 10.0

Religion

Catholic 13 5.6

Buddhism 29 12.6

Christian 61 26.4

No 128 55.4

Major Satisfaction

Very good 5 2.2

good 64 27.7

Moderate 115 48.9

Dissatisfaction 38 16.5

Very 
Dissatisfaction 9 3.9

Majoring Motives

Because the job 
well 43 18.6

Of one's own 
motive 155 67.1

Parent's 
recommendation 33 14.3

Perceived Economic 
status

High 12 5.2

Moderate 178 77.1

Low 41 17.7

Type of residence

With family 191 82.7

Without family 19 8.2

Alone 21 9.1

Variables Category N % M±SD

Number of Friend

Few 15 6.5

Moderate 168 72.7

Many 48 20.8

Boy friend
Have 80 34.6

None 151 65.4

Recently Experience 
emotion

Depression 42 18.2

Anxiety 29 12.6

Anger 28 12.1

Loneliness 35 15.2

None 97 42.0

본 연구의 상자의 평균연령은 21.39세 고, 학년은 
2학년이 38.1%, 1학년 31.6%이었다. 종교는 55.0%가 
없음으로 응답하 고, 학과만족도는 보통인 경우가 
49.8%로 가장 많았다. 학과의 선택 동기는 본인의사가 
67.1% 으며, 취직이 잘 돼서가 18.6%를 차지하 다. 
경제수 은 77.1%가  이라고 응답하 으며, 주거형태
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가 82.7%로 가장 많았다. 친구 
수에서  72.7%가 보통이라고 응답했고 많다고 생각하는 
상자가 20.8%를 차지하 다. 이성교재는 65.4%가 하
고 있지 않다고 했으며, 최근 경험한 정서로는 경험 한 
 없는 경우가 42%로 가장 높았고, 우울18.2%, 외로움 

15,2% 불안 12,6%, 분노 12.1% 순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31)

3.2 대상자의 대인관계, 대인불안 정도

상자의 인 계정도는 5  만 에 3.42  이었으

며, 하 역별로는 이해성 3.59 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민감성 3.56 , 친근감 3.49 , 만족감 3.46 , 
의사소통 3.43 , 신뢰감 3.3.  순이었고, 개방성 3.24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인불안의 정도는 5  만

에 평균 2.62 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Mean Score of Social Interaction Anxie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N=231) 

Variables Number M±SD

Interpersonal Anxiety 15 2.62±0.49

Interpersonal Relations 25 3.42±0.50

Satisfaction 4 3.46±0.60

Communication 4 3.43±0.65

Trust 3 3.30±0.68

Friendliness 3 3.49±0.66

Sensitiveness 2 3.56±0.80

Openness 5 3.24±0.62

Understanding 4 3.59±0.67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차이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인 계는 학과만족도 

(F=9.83 p<.001), 지각한 경제상태(F=4.17, p<.001), 친
구 수(F=6.92, p<.001), 이성 친구(F=-2.12, p=.034), 최
근 경험한 정서(F=4.97,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이를 사후 분석한 결과 학과만족도는 ‘불만족’이
나 ‘보통’의 집단보다 ‘만족’ 집단이, 지각한 경제상태은 
‘낮다’, ‘보통’ 집단보다 ‘높다’ 집단이, 친구의 수에서는 
‘ 다’집단보다는 ‘보통’집단이, ‘보통’집단보다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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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집단의 인 계가 더 좋았다. 최근 경험한 정서가 
‘없다’는 집단이 그 외 다른 집단보다 인 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Difference in Interpersonal Relation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31) 

Variables Category
Interpersonal Relations 

M±SD t or F(p)
Scheffe's

Grade

Freshmena 3.40±0.53

0.75(.523)
Sophomoreb 3.48±0.45

Juniorc 3.35±0.52

Seniord 3.42±0.50

Age(year)

20 3.41±0.54

0.86(.487)

21 3.44±0.43

22 3.51±0.48

23 3.39±0.47

>24 3.27±0.58

Religion

Catholica 3.56±0.47

2.61(.052)
Buddhismb 3.32±0.51

Christianc 3.55±0.48

Nodd 3.37±0.50

Major 
Satisfaction

Gooda 3.58±0.50
9.83(<.001)

a,b<cModerateb 3.42±0.45

Dissatisfactionc 3.18±0.56

Majoring 
Motives

Because the job well 3.40±0.62

0.10(.906)Of one's own motive 3.42±0.43

Parent's recommendation 3.45±0.61

Perceived 
Economic 
status

Higha 3.62±0.40
4.17(.017)

b,c<aModerateb 3.45±0.49

Lowc 3.24±0.51

Type of 
residence

With family 3.43±0.48

0.30(.735)Without family 3.34±0.50

Alone 3.43±0.68

Number of 
Friend

Fewa 2.95±0.46
18.07(<.001)

a<b<cModerateb 3.38±0.44

Manyc 3.72±0.54

Boy friend
Have 3.52±0.44

-2.12(.034)
None 3.37±0.52

Recently 
Experience 
emotion

Depressiona 3.31±0.43

4.97(.001)
a,b,c,d<e

Anxietyb 3.29±0.59

Angerc 3.44±0.47

Lonelinessd 3.23±0.51

Nonee 3.57±0.46

3.4 대상자의 대인관계와 대인불안의 관계

상자의 인 계와 인불안은 강한 음의 상 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498, p<.001), [Table 4].
 

Table 4. Correlation among Social Interaction Anxie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Interpersonal Relations

r(p)

Social Interaction Anxiety -.498(<.001)

3.5 대상자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  인 계에 유의한 

차이가 있게 나타난 공 만족도, 지각한 경제상태, 친구 
수, 최근 경험한 정서를 더미 처리하여 회귀분석을 실시
하 다.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에 Dubin-watson지수를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 상 을 검정한 결과 1.86으로 독
립성을 만족하 다.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을 이용하여 다 공선

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가 0.1이하이거나 VIF가 10
보다 크지 않으므로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어 회귀분석

을 실시하기에 합하 다. 회귀분석 결과, 인불안

(p<.001), 친구 수(p<.001)가 여 생의 인 계에 유의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30.1% 설명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F=12.962, p<.001))[Table 5].

Table 5. The Influence of Social Interaction Anxiety 
on Interpersonal Relations of female college 
students 

Variable β t p Adj. 
R2

F
(p)

(constant) 31.193 <.001 .301 12.962
(<.001)

Interpersonal 
Anxiety -.432 -7.539 <.001

No. Friends‡ -.223 -3.600 <.001
†: dummy variable

4. 논의

본 연구는 여 생을 상으로 인 계와 인불안 

정도를 살펴보고 이들 변수간의 계를 악하고, 인

계에 미치는 향요인을 규명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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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연구결과를 심으로 논의 하고자 한다. 
본 연구 상자의 인 계 정도는 5  만 에 평균 

3.42 으로 나타나 간이상의 수 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11]에서 3.49
으로 나온 결과와 유사하 으나 여 생을 상으로 동

일한 도구로 측정한 연구에서[15]결과인 3.69 보다는 

낮은 결과로 차이를 보 다. 상 으로 여학생의 비율

이 높고 학생활  필수교과의 임상실습을 통해 다양

한 상자와 인 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는 활발하나[4. 11-12] 여 생을 상

으로 수행된 연구는 미비하여 이후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학생활에서 원만하지 못한 인 계가 자기효

능감을 낮추고[4] 로를 모색해야할 학시기의 진로정체
감과 련이 있고[11] 인 계를 잘할수록 자존감과 자

아탄력성 공감능력이 향상됨을 고려할 때[12-13]요인을 
악하고 인 계를 향상시키기 한 략을 모색할 필

요성이 있다.
인 계의 하 역별로는 이해성 3.59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민감성 3.56 , 친근감 3.49 , 만족감 
3.46 , 의사소통 3.43 , 신뢰감 3.3.  순이었고, 개방
성 3.24  순이었다. 가장 높게 나타난 이해성은 자신  
타인의 감정과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며, 민감성은 타
인의 감정 상태를 비롯하여 타인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을 처리하는 능력이다. 가장 낮게 나타난 개방성은 자신
의 내면을 타인에게 솔직히 드러내는 것으로서 본인이 

이야기 하지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를 효과 으로 

달하는 능력으로 이는 장희정, 곽윤경[7]의 연구에서 
개방성, 의사소통, 이해성, 만족감, 친근감, 자신감, 민감
성의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 차이를 보 으며 특히 개방

성 역에서 차이를 보 다. 본 연구결과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인 계의 하 요인인 개방성에 주목할 필요성

이 있으며, 자기 개방은 인간 계에서 서로를 알리기 

해서는 각자 자신을 상 방에게 개방하고 자신을 상 방

에게 노출해야 원만한 인 계를 형성함에도 불구하고

[1] 최근 신조어로 생기고 있는 ‘혼밥’, ‘혼술’등의 용어
들이 사회를 반 하듯 고립 이고 자기 심 인 시 를 

반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 상자의 인불안 정도는 평균평  

2.62 (5  만 )이었으며 평균 75  만 에 39.35 으

로 간이상의 수 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여 생을 

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이[17]의 연구에서 나타난 

36.87 보다는 높았으나 학생을 상으로 한 선행연

구의[16] 40.00 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 다. 본 연
구결과를 포함하여 여 생의 인불안 수가 간이상

으로 높게 나타났으므로 새로운 인간 계를 확장하고 사

회  활동을 비하는 여 생들의 높은 인불안에 하

여 인지하고 사회  기능에 손상이 오지 않도록 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일반  특성에 따른 인 계 차이를 살펴보면 학과

만족도, 지각한 경제상태, 친구 수, 이성교제, 최근 경험
한 정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과에 매우만
족하고, 지각한 경제상태가 높고, 친구수가 많고, 이성친
구가 있으면서, 최근 특별히 경험한 정서가 없는 경우 
인 계가 높았다. 이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4]용돈이 많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친
구 수가 많을수록 인 계가 높아 본 연구결과와 유사

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채[13]의 연구에서도  건강상
태가 좋고  학생활  공학과에 만족하는 경우 인

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가 일반 여
생을 상으로 하 으므로 동일한 상자를 통한 추후 

연구룰 통해 련 있는 변수에 한 규명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밝 진 최근 경험한 정서

가 없는 경우 인 계가 높았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활 내에서 여 생의 정서경험정도를 악하고 재

를 한 기 를 수립하여 인 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여 생의 인 계와 인불안의 계를 

살펴본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음의 상 계가 있었

다. 이는 인 계조화 로그램에 참여한 간호 학생들

의 인불안이 유의하게 낮아졌으며, 재 4주 후에도 
인불안 감소의 효과가 유지되었다고 하여[23] 인

계가 정 일수록 인불안이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러므로 여 생들의 인 계 증진 뿐 만 아니라  

인불안 감소를 한 략개발도 시 할 것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 결과 여 생의 인 계에 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인불안과 일반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던 친구 수가 요인으로 더해져 여 생의 인 계를 

30.1% 설명하 다. 인불안이 인 계에 미치는 요인

에 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직 으로 비교하기 어

려우나 인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보편 으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사회 인 만남을 처리하는 자신의 능력

에 하여 의심을 하며, 사회 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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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많은 결함을 보이게 된다[24] 한 인불안은 사회

 기술의 결여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Schlenker와 
Leary는[25] 인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다

른 사람과의 계 속에서 효과 으로 응하지 못하고 

인 계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하 다. 특히 계
지향 인 인 계를 형성하도록 사회화되어 있고 인

불안에 한 억제가 약한 여성[26]에게서 높은 인불안
은 인 계 회피에 더욱 향을 미칠 수 밖 에 없을 것

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타인과의 계와 사회  상황

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인불안을 감소시켜 주어 발달

과업의 성공  성취와 함께 건강한 인 계 응을 도

와주어야 할 것이며, 이를 한 로그램 개발이 극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친구 수 한 인 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

타나 선행연구[4] 결과와 유사하 다. 그러므로 학생
활 동안 바람직한 교우 계 형성을 해 학 동 아리와 

같은 다양한 모임활성화를 통해 친 한 계를 유지 발

시키고, 정 인 인 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방

안모색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 생을 상으로 인불안이 안 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한 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 여 생의 인 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

불안과 친구 수로 밝 졌다. 
이상의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여
생의 인 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하

여 보다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여 반복 연구할 것을 제언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인불안이 인 계와 련이 

있는 요인들이 악되었으므로 이를 기 로 한 재 

로그램 개발과 효과를 검증하는 재연구가 필요할 것이

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인 계에 향요인을 인불안

으로 국한하 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경우 신 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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